한애심계약자의 배우자 이철규입니다.계약자와 제가 AIG보험 제통장으로가입. 저는당시 AIG명품실버보험.한해심은AIG활기찬노후보험 갇은회사로 들은줄 알고잇는데 나는
사명이 바끼고 회사가 다르다고함. 6년간 한번도 연체없이 은행자동이채됨. 저는신한은행, 한애심은 우리은행인데 카드가 금년6월에 만기로 새카드로 이채안됨. 허나 30년이상 이런경우는 처음임, 신한은행도 1년전에 바껴도 아무이상 없음. 공교롭게도 금년 8월에 김포시로 이사로 보험회사로부터 한번도 통보를 못밭음. 집사람도 전화번호 바끼여 묘하게 삼위일체식으로 불통으로, 억울한 누명식 피해를봄. 집사람은 제가6년전에 예기햇지만 이저버리고, 돈은 제통장으로 자동이체니 저도 잇어버림.
이번에 교통사고로 현재31일 입원상태나 상태좋와 일주일후 퇴원예정.
우리잘못이라면 이사하는 와중에 주소이전 연락안한죄이며 사고 안낫다면 아직까지도 몰랏을 것임.  우리은행에서 카드갱신으로 안된상황을 AIG회사에 전화도햇다고함.
복잡한 세상이다보니 사업도하니 시시콜콜이 챙긴다는것도 힘들군요!!













[bookmark: _GoBack]본인은 TV에 AIG생명보험을 아내 한애심으로 가입하고 입금은 우리은행 이철규로 매월 만5년동안 사고없이
빠져나갓으며,  2011년8월1일 경기김포시로 이사를하는과정에서, 우리은행카드 재발급과정에서 6월부터
돈이인출이 안되 전주소로 서면으로 보낸것을 밭아보지못햇고, 새카드발급밭고도 다른인출금은 아무이상없이
잘인출돼서 보험금만 안빠져나간줄은 몰랏고, 공교롭게도 저와집사람전화도 바낀상태라 전혀 몰랏습니다.. 
알게된것은 불행하게도 2011년11월16일 교통사고로 김포우리병원에 입원하면서 알게되엇습니다.
교통사고아니엇으면 지금까지도 모랏을것이며, 절대 고이적이아닌것을 우리은행애서 사유를 알렷으메도
회사정관만 따지는 야비한말만 되풀이하는 보험회사를 고발함니다. 나도 가입한 상태입니다.
고이적이거나, 만5년간 통장에돈이없어 못빠져나가는 사고율이 잇엇다면, 이해를 하겟는데 한번도 사고없는
우수보험가입자를 사도낫다고해서 기피하는 이런보험회사는 법적인 조치로 야비함을 고쳐야함니다.
나라법도 상황을 비추워 정상참작으로 효율성잇게 판결하는데, 일개 회사가 정관만을가지고 최상위 법집행하는것은 도저히 용서할수없는 것으로 나와갇은 피해자가없도록 조취를 해주기바랍니다.   이철규
